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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Resource Curse and Blessing? Accounting 

for Causal Heterogeneity in the Oil-Welfare Nexus

복지 자원: 저주인가, 축복인가? 석유-복지 연계에 

대한 인과적 이질성 설명하기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탈탄소화 경제를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원 의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즉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에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석유 매장량과 복지 수준 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며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한 조건에 대한 상반된 

결과는 인과적 이질성(causal heterogeneity)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질적 비교 분석(QCA)을 활용하여, 41개 석유 

부국 표본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건 집합 간의 관계를 

구성론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이를 통해 각 복지 

성과(낮은/높은)와 연관된 구성 경로가 발굴되었다. 

자원의 저주가 일어나는 경로는 다음 두 가지이다. 

① 정치 엘리트 행동주의: 높은 석유 수입과 부패가 

있으면서 동시에, 세금도 낮지 않고 민주주의가 결여된 

경우(알제리, 앙골라, 리비아 등 8개국)이다. 

② 경제 엘리트 행동주의: 높은 부패와 낮은 조세가 있고, 

민주주의가 결여된 경우로 높은 불평등이 특징인 

경우(이집트,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이다. 

자원의 축복 경로 역시 두 가지이다. 

① 재정 역량 경로: 높은 석유 수입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부패가 없고, 조세는 높고 불평등은 

낮은 경우, 높은 복지 수준을 보여준다. 이 경우는 

노르웨이만 해당한다. 

② 지대 수익자(rentier) 경로: 민주주의가 없고,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높은 불평등도 있지만 관료제가 

투명하고 유능한 중동 부국들(사우디, UAE, 카타르 등)의 

경우, 높은 복지 수준을 보여준다. 

 각 경로는 서로 다른 문헌의 흐름을 뒷받침하며,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석유 

의존을 당장 피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활용해야 한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이중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부패, 

조세, 민주주의, 불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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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위중소득국의 실험 연구 검토

 

 

많은 하위중소득국(LMICs)은 빈곤층에게 일시적인 

‘캐시 포 워크(cash-for-work)’¹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왔다. 본 연구는 

공공사업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단기 및 

중기적 영향(impact)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사업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저축이나 자영업 활동에 대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단기적인 긍정적 효과는 중기에 이르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정서적 웰빙과 여성의 

권한 강화에 대한 개선된 증거를 발견했으나, 이는 

체계적이지 않았으며 측정상 한계가 있었다. 일부 

맥락에서는 공공사업 프로그램이 시장 임금을 

향상시켜 참가자와 비참가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¹ Cash for work : 캐시 포 워크 메커니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사업 방식 중 하나이다(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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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ization in Agriculture: Exploring the Impact 

of Internet Connectivity and Smartphone 

Access on Grain Food Production: Evidence 

From Advanced 5G Economies

농업의 디지털화: 인터넷 연결성과 스마트폰 접

근성이 곡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탐구: 5G 도입 

경제의 증거

디지털화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기술적 혁신 중 

하나로 부상하여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은 실시간 기상 정보, 최적의 

농법, 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에 큰 혜택을 준다. 

이에 본 논문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5G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5개국(캐나다, 중국, 미국, 

핀란드, 필리핀)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스마트폰 보급, 

경작지, 비료 투입량, 농업 노동력이 곡물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시 분위 

회귀(Simultaneous Quantile Regression, SQR) 분석 

기법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은 모든 

사분위에서 곡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지 면적은 일반적으로 곡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경향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일수록(높은 분위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화학 비료는 곡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나 농업 

노동력은 혼재된 영향을 보였으며,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화가 농업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기술을 통해 농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도적인 5개국은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여 스마트폰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곡물 생산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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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된 거버넌스에서 풀뿌리 지역 사회 단체의

과제와 역할: 말리의 니제르 사무국 관할 지구

(Office du Niger) 사례 연구

 말리의 지방 분권화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특히 니제르 사무국 관할 지구(Office du

N i g e r ) ¹ 의  천 연자 원  관 리 에 대 한 갈 등과  구조 적

불평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되면서 중대한 난관에

직 면 해  있 다 .  이 러 한  상 황 에 서  풀 뿌 리  지 역 사 회

단체(Grassroots Community Organisations)는 상당한

제약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권화된 거버넌스 내에서 이러한 단체들이

직면한 지역 자원의 관리 과제와 역할을 반구조화

인터뷰와 직접 관찰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자원의 관리에 대한 각

단체들의 기여에 대해 40명의 지역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사회 단체들은 재정 및

인적 자원의 부족, 기술 교육의 부재, 그리고 협력을

저해하는 내부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원의 공평한 관리, 기본 서비스 제공, 여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를 옹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

그러나 동시에, 사회경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거버넌스

환경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량 강화와

자율성 확보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¹ Office du Niger: 서아프리카 최대의 관개 농업 지역이다. 이 지역은 말리 

경제 기반인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니제르 총괄 사무국(general 

directorate of the Office du Niger)이 실행하는 국가 주도의 토지 소유제가 

소작농들의 전통적 관습과 충돌하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 외 외국 투자와 

국가 쌀 생산 목표에 의한 토지와 물에 대한 경쟁이 심화하며 지역 내 갈등이 

빈번하다(본문 4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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